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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사진 최호석 교사
(서울 은평메디텍고등학교)

‘라떼는…’ 이 유행할 만큼 빠르게 바뀌는 사
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쾌한 쌤들

과 발랄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소소하지만 즐거운 학교 풍경을 담아보려 합니
다. 우리 학교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jonr@naeil.com)로 제보해주세요! _ 편집자

EDU TALK # 유쾌발랄_우리학교 # #학교생활 에듀_토크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이 지난 올해엔 학교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체육대회일 텐데요. 서울 은평메디텍

고도 3년 만에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랜

만에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것도 설레지만 다른 이

유로 더 특별한 추억이 됐다고 하는데요. 따끈따끈

한 은평메디텍고의 유쾌발랄한 소식 들어볼까요?

“작년에도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대규모 

행사를 하긴 힘들었죠. 그렇다 보니 운동회를 학급

별로 했어요. 올해는 고민을 했는데, 체육과 선생

님들과 학생회, 교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학생

들이 운동회에 많이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죠. ‘크게 한 번 

하자!’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은평메디텍고의 체육한마당. 1~3학년이 모두 한날한

시에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즐겼는데요. 400여 명 전교생 모두

가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 한 종목 이상은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기

획했답니다. 체육과 최호석 쌤은 종목 선택부터 대회 마지막까지 대

부분의 의사결정을 학생들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주가 되는 

체육대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

닙니다. 당초 체육대회 예정일이었던 11월 3일은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었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결국 체육대회는 한 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학교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 민원이 있었어

요. 이태원 참사로 국민 모두

가 비통한 때였으니까요. 그렇

지만 취소하기에는 학생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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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모두 주인공

유쾌발랄
우리학교

‘쌀포대’ 대신 ‘쓰레기봉투’여도 괜찮아

단체줄넘기는 단 한 명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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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쉬워했어요. 체육대회는 준비 과정

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돌려 양해를 구했어요. 학교는 학생

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체육대회였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당 최대 세 종목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운

동에 관심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줄다리기나 단체줄넘기에는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전교생 참여율이 100%라고 하네요. 그래서였을까

요. 10개 이상의 종목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3인 1조 이어달리기

와 피구 경기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학급에서는 자발적으로 단체복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환자복

이나 소방복, 무예 복장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네요. 잠

깐! 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쌤들의 참여겠

죠? 두 사람의 한쪽 다리를 묶어서 달리는 2인 3각 달리기와 팔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의 종목은 학생과 쌤들이 함께하기도 했습

니다. 

이외에도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장애물 이어달리기에 사용할 소

재가 없어서 부랴부랴 만들기도 했다죠. “다리를 쌀 포대에 넣고 점

프하면서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대회 당일까지 쌀 포대를 구하지 못

했어요. 결국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재밌었습니다. 과

거에는 체육대회가 체육과 주도로 기획됐어요. 학생들도 반에서 몇

몇 운동 잘하는 친구들만 참여하는 

식이였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모

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체

육대회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번 

행사가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긴장감이 감도는 팔씨름 왕중왕을 향한 여정.

시선강탈 버블슈트 속 환자복과 

벗겨진 운동화.

쌤 힘내세요! 우리 1등 해봐요~


